
- 1 -

환경부
보도참고자료

보도 일시
2022. 9. 27.(화)

(배포 후 즉시)
배포 일시 2022. 9. 27.(화) 

담당 부서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  장 오흔진 (044-201-6900)

대기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임충묵 (044-201-6905)

환경부 장관, 시멘트사업장 현장에서 업계 현안 점검

-시멘트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대책, 환경통합허가 도입 등 논의 -

□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9월 27일 오후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시멘트

사업 현장 2곳을 방문하여 관련 업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

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시멘트업종의 환경통합허가 도입 등 업계 현안을

관계자들과 논의했다.

○ 이날 한화진 장관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과 인근의 한일현대시멘트

삼곡공장을 잇달아 방문했다.

○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문근 단양군수, 심용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장,

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등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
□ 시멘트업종은 석회석 산지인 충북(5곳), 강원(5곳), 전남(1곳) 등

전국에 총 11곳의 대형 사업장(소성로 설치 기준)이 있다.

○ 시멘트업종은 원료를 1,450℃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공정(고온

연소*) 특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

배출량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.

* 고온소성(1,450℃) 중 공기중 질소 → 질소산화물로 전환(질소산화물 배출량의 70%)

○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멘트업계와 2025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

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기에 마련하고, 시멘트제조 사업장에 환경

통합허가를 적용하는 등 배출량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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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화진 장관은 이번 시멘트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자체 및

업계 관계자들과 시멘트업종과 관련된 폭넓은 현안을 논의했다.

○ 시멘트업종과 관련된 주요 현안은 △시멘트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

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저감방안, △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(‘22.12월

∼’23.3월)에 대비한 시멘트업계의 감축 계획, △시멘트 소성로에서

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지역환경관리 방안 등이 있다.

○ 또한, 환경부가 올해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시멘트

업종에 통합허가*를 적용하는 ‘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

법률’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뜻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.

* 대기·수질 등 10개 환경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․간소화하는 제도

○ 한편 질소산화물 방지시설 연구개발(R&D) 실증설비*가 적용된 한일

현대시멘트 삼곡공장에서는 이 실증설비의 저감효과, 장단점 등을 

설명했으며, 실증설비 상용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* 시멘트공정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‘선택적 비촉매 환원법(SNCR)’ 및 ‘선택적

촉매 환원법(SCR)’ 동시 적용 실증 기술 개발(’20.6월∼‘21.12월, 금강씨엔티)

□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“시멘트업계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

업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과 기업경영이 상생할 수 있는 개선

방안을 마련하고 있다”라며, “정부-지자체-업계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

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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